
－195 －

항아리 가득 꿀 먹는 꿈꾸고 1억원 당첨!

 평상시에도 자신이 무언가를 원하면 꿈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 실세계

보다는 꿈 속 세계를 더 동경해온 그녀다.  “ 소설도 공상과학쪽을 선호하는 

편이 요.  화도 마찬가지고요.  무나 한 쪽으로만 치우치는 것 같아 걱

정도 되지만 상상의 짜릿함과 흥미진진함이 에게 활력을 주어요. ”

 재 그녀가 하는 일은 만화방.  아버지가 운 하시던 일을 이제는 그녀가 

맡아서 꾸려나간다.  그리 넓지는 않지만 워낙 독서를 좋아하는 그녀가 일하

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.  동네 꼬마들과 노는 것도 재 고 재미있는 만화를 

가장 먼  본다는 즐거움도 한 몫하고.

 친구들은 가뜩이나 상상세계에서 사는 그녀가 만화방을 하니 앞으로 더욱 

증세가 심해질 거라고 걱정들하지만 그녀는 상 없다.  

 “ 다들 나름 로의 삶의 색깔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.  무 실에만 집착해 

실리를 따지는 것보다는 처럼 살고 생각하는 것도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

않으면 재미있지 않겠어요? ”

 그녀가 자치복권 1등에 당첨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녀의 그런 상상력과 삶

의 태도때문이었다. 그날도 꿈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한 후에 그녀는 꿈

속 한 작은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큰 꿀단지가 있었다.  배가 고팠던 터

라 그녀는 그 꿀을 마구 퍼 먹었고 무 배가 불러 땅바닥에 꽈당 주 앉았

는데 그 소리에 꿈에서 깨어났다.  박씨는 그 날 아침 그 꿈은 확실한 길몽이

라는 생각이 들어 만화방에 가기 에 복권10장을 사면서 당첨의 상상을 맘

껏 했다.  “ 하지만 설마 제가 상상했던 것이 실에서 이 지리라곤 생각도 

못했어요.  꿈 속에서 이 지리라곤 생각도 못했어요.  꿈 속에서 이 지면 

몰라도...” 

꿈 속에서 항아리 가득한 꿀을 원없이 먹었던 박모(26 

남 여수)씨.  얼마나 먹었던지 잠에서 깨서도 입안에서 

꿀 냄새가 날 정도 다는데.... 바로 날 자치복권을 산 

것이 횡재가 될 꿈이었나보다.  1억원 당첨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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